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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뜨거운 햇살을 피해 들어선 카페에서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을 마주하면, 그 순간만큼은 계절의 무게

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팥빙수’가 있다. 한국 여름 디저트의 상징처럼 자리한 팥빙수는 사실, 

오랜 시간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정리. 편집실

한여름 입 안에 퍼지는 
특별한 행복, 팥빙수

미식관, 맛집지도

얼음을 저장하던 시대에서 시작된 빙수의 기원

빙수의 가장 초기 형태는 조선시대의 ‘빙고(氷庫)’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선의 왕실과 양반가는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두었

다가 여름철에 꺼내 사용했는데, 『열하일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따르면 과일이나 꿀, 약재 등을 섞어 더위를 식히는 

용도로 얼음을 활용한 기록이 있다. 이는 지금의 빙수처럼 갈거

나 토핑을 얹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차가운 얼음을 단맛과 함께 

즐긴다는 점에서 빙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귀족 중심의 특별

한 여름 별미였던 얼음 간식은 점차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식문

화로 확장된다.

이후 일제강점기 무렵에는 일본의 카키고오리 문화와 만나 지

금의 팥빙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얼음을 곱게 갈고, 설탕

에 조린 단팥과 떡을 얹은 구성은 1950~60년대를 거치며 전국

적으로 퍼졌고, 학교 앞 분식집이나 다방, 극장 매점 등에서 쉽

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간식으로 자리잡았다. 연유, 통조림 과

일, 젤리, 미숫가루 등 당대 재료들이 가득 얹힌 팥빙수는 손으로 

얼음을 갈아 만든 수제빙수가 많았던 만큼, ‘정성’이 담긴 여름의 

맛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빙수, 디저트의 트렌드를 이끌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빙수는 더욱 다채롭고 감각적인 디저트로 진

화한다. 우유나 생크림을 얼린 눈꽃빙수, 제철 과일을 듬뿍 얹은 

과일빙수, 인절미, 말차, 티라미수, 초콜릿 등 개성 있는 토핑을 

더한 프리미엄 빙수까지, 맛은 물론 비주얼과 콘셉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카페들은 매년 여름, 독창적인 한정판 

빙수를 내놓으며 SNS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이제 빙수는 단순

한 간식을 넘어 ‘한 그릇의 예술’로까지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여름이면 ‘팥’을 찾는다. 

단지 익숙해서가 아니다. 팥빙수는 유년기의 여름방학, 친구들과 

나눴던 추억, 손으로 얼음을 갈아주던 가족의 모습 같은, 시간을 

머금은 맛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

아 있는 팥빙수. 전통의 맛을 간직하면서도 오늘의 감각을 담아

내는 이 특별한 그릇이야말로, 한국 여름을 대표하는 디저트로

서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수도권 

•다방 감성 제대로, 옛 빙수를 맛볼 수 있는    

    ‘세운나 다방’(서울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원숭이 빙수와 붕어빵 빙수로 사랑받는 곳

    ‘묘사서울’(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2)

•강원도 팥으로 만든 저당 수제 팥이 올라간  

   �‘마이포터리’(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782번

길 71-40)

강원권 

•�계절빙수로 취향 저격하는

   ‘흰다정’(강원 속초시 수복로 248)

•�애플망고 들어간 영롱한 빙수 

    ‘로지커피’(강원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2)

충청권 

•�아늑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내뿜는 공간에서 

빙수를, ‘백정화’(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101)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특색있는 신선로 빙수 

‘카페용담’(세종 금남면 안금로 257)

전라권 

•�비빔밥 닮은 이색적인 비빔빙수 ‘카페괜찮다’

   (광주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9-12)

•�한옥마을에서 맛보는 흑임자 팥빙수 ‘외할머니

솜씨’(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길 81-8)

경상권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맛보는 말차 팥빙수  

   ‘다천산방’(대구 수성구 세진로 93)

•�독특한 빙수 메뉴들이 즐비한 ‘생강나무’

   (부산 중구 동광길 56)

제주권 

•�전국 최초로 실타래빙수를 개발한 ‘엘리스 시청

본점’(제주 제주시 서광로32길 36-1)

•�제주 토박이라면 안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빙수 

맛집 ‘빠빠라기’(제주 제주시 중앙로 218)

무더위 잡는 
여름 간식,

 전국 빙수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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